
                   화학시장 정보포털 - 켐로커스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

울산 석유화학기업 안전불감증 심각
2004년 안전사고로 37명 사망 … 사업주․노동자 모두 안전의식 결여

울산공단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2004년 들어 9월말 현재까지 울산지역 기업체에서 안전사고로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대부분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됐고 지게차 운전부주의 등 동료에 의한 사고도 

3건이나 발생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1월에만 4명이 사망해 안전보건 담당중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4월에

는 남구 삼양제넥스에서 저압 수소탱크 폭발로 3명이 사망해 공장장이 구속됐다.

또 SK 합성수지 공장에서는 9월 압축조정기 폭발로 2명이 사망해 노동부가 특별점검에 들어갔으며, 효성에

서는 최근 화재가 2건이나 발생해 노동부가 소방서에 화재원인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울산 노동사무소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11개 기업체에 대해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

다.

울산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산업체의 잇따른 사망사고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안전의식이 결여됐기 때문으로 

잇따라 특별감독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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